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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2025. 2. 24.(월) 11:00

2. 25.(화) 조간
배포 2025. 2. 24.(월) 09:00

농촌주민 15만명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
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출발!

- 지원대상 전년 보다 6만명 증가, 근골격계 질환·치매진단 진료항목 추가, 
재택방문진료 시범운영

 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, 장관 송미령)는 2월 25일(화) 경북 안동

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

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.

 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

고령자, 농업인,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

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도입 운영되었다.

  * 농촌 왕진버스 사업: 의료가 취약한 농촌 마을에 강당·체육관 등 임시진료실을 마련하고, 

고령자·취약계층 등 주민들에게 시간대별 마을 이동순회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

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

  작년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9만 여 명에게 양·한방 진료, 치과검진, 구강

검사,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,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

하나로 전년에 비해 약 60%가 증가한 1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.

  특히,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왕진버스 사업은 양·한방 진료, 구강, 검안 등 

기본진료와 더불어 주 수혜대상자가 고령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별로 

치매질환 진단,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, 근골격계 운동

치료 등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  또한, 임시진료실까지도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

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

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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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2024년 2025년

총사업비
7,500백만원

* (재원분담) 국가:지자체:농협(4:3:3)

9,350백만원
* (재원분담) 국가:지자체:농협(4:3:3)

지원인원 9.1만명 15만명 예정

지원
서비스

▸(진료항목) 양·한방, 검안, 구강 등 의료서비스 지원
  - 초음파, X-ray, 열적외선, 저주파치료기, 

체외충격파기 등 의료장비 지원
▸(참여의료기관) 27개 기관

▸(서비스항목 확대) 기존 항목에 더하여 근골격계 
질환, 치매진단, 재택방문진료 시범운영 등 
농촌 지역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진료 강화

▸(의료기관 확대) 30개 기관

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“농업·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

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”이라고 하면서, “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, 

농협 등과 협력하여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.”

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농촌정책과 책임자 과  장 김상현 (044-201-1571)

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홍경희 (044-201-1574)

  


